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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설비투자 증가율 크게 둔화
산업은행, 84조9000억원으로 0.4% 증가 그쳐 … 수출부진에 IT 투자도

국내기업들의 2007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6년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은행은 국내 83개 업종, 3598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<2007년 설비투자 계획>을 조사한 결과, 2007년 

설비투자는 84조9000억원으로 2006년보다 0.4%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.

조사대상의 2006년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1.6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. 

제조업의 설비투자가 IT(정보기술)산업의 투자감소 영향으로 2.5%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, 제조업 중 대기

업 설비투자는 1.7%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4.8%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수출기업의 설비투자가 세계경제의 둔화 전망에 따라 0.1%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, 내수기업은 내수둔

화 영향으로 7.1%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.

제조업의 투자계획을 동기별로 보면,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총투자액의 71.2%를 차지했고, 투자자

금 조달방법으로는 총 소요자금의 85.4%를 내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은행 관계자는 “IT산업의 투자 감소와 비IT산업의 증가세 둔화로 2007년 설비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

일 것으로 전망된다”면서 “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는 국내총생산(GDP) 성장의 둔화와 잠재성장력 약화를 가져

올 수 있다”고 우려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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